
그야말로 신용카드 전성시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먹더라도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편해진 요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주 쓰는 만큼, 충분히 현명하게 

쓰고 있을까. 생활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카드 사용 노하우를 알아보자.

똑똑한 소비를 부르는

신용카드 사용법 8가지

글_이기원<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조사역>

현명한 소비

카드사는 카드 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조

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월 실적에서 제외

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

만 원 이상·60만 원 이상·90만 원 이상 등 단계

별로 구성되며, 보유중인 카드별 전월 이

용실적은 이용대금 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할인 및 적립이 제외되는 항목에 유의하자

카드 발급 시 할인율은 좋으나 제공조건이 까다로

운 상품이 있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를 꼭 확인할 것

▒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

(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된다

▒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지 살펴보자

(사례) 회사원 A씨는 커피숍 20% 할인 제공 카드

를 발급받아 매일 이용했으나, 얼마 뒤 단 1건도 할

인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 상품설

명서를 다시 확인해 본 A씨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데… ‘건당 1만 원 이상 결제 시 할인’ 이라는 문구

를 이제야 발견한 것이다.

다양한 할인분야와 매력적인 할인율을 

따져 본 뒤 자신에게 맞는 카드라고 생각

한다면, ‘통합할인한도’ 조건이 있는지 꼭 확

인해보자. 실제 할인 금액이 기대했던 금액 이하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대학등

록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할인·적립 대

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

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에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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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 금액을 안내하고 있으나, 할인 금

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

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누어 가상의 주

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므로 할인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

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LPG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기 번거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자

▒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할부이자(수수료)를 꼭 확인하자

▒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수수료에 유의하자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에는 청구금

액에 국제 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

료(0.6~1.4%)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

료(0.18~0.3%)가 포함된다. 또한 해외 원화결제서비

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시에는 

3~8%의 높은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

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원화보다

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

며,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사전 차단 

시스템이 도입돼, 해외로 나가기 전 카드사에 차단 서

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사례) 경유차를 이용하는 B씨는 리터당 100원 할

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리터를 주유해 

총 5,000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유

량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4,300원만 할인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터당 1,300원의 경유를 50리터 주유하고 65,000

원을 결제한 경우, 결제일의 휘발유 고시 가격이 

1,500원이라면

65,000원÷1,500원 = 43리터
(소수점이하 절사)

주유량 환산

43리터×100원 = 4,300원주유할인금액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할인 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

스에 집중된 카드(예 : 통신비·주유 할인카드, 항공

마일리지 적립카드 등) 또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할

인을 제공하는 카드(예 : 국내외 가맹점 0.5~2.0% 

할인)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

담하게 된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

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 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으므로,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다. 단, 할부이자 지

불로 인해 실제로 적용되는 순 할인 금액

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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